One Story A Day

for Early Readers

(Book 8 for August)

1. Red Jelly

빨간 젤리
There was a jar of jelly in the kitchen cupboard—a VERY

big jar of jelly.

부엌 찬장에는 젤리가 든 항아리가 있습니다. 아주 큰 젤리 항아리입니다.
The jelly was RED. Sarah really wanted it. But the jar

was very high, and Sarah was very small. Sarah climbed

a chair. Then, she climbed a cupboard. Sarah put her

foot on the counter and reached up.

젤리는 빨간색입니다. 세러는 젤리가 정말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항아리는 무척 높이 있고 세러는 아주 작았습니다. 세러는 의자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찬장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세러는 조리대에 발을 디디고 손을 뻗었습니다.
She stretched and stretched. The jelly jar was very close now. But, Sarah started to wobble. She started to fall.

세러는 손을 뻗고 또 뻗었습니다. 젤리가 든 항아리는 이제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세러는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러는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Quickly, Sarah grabbed the jar of jelly and fell to the

floor with a loud BANG! 

세러는 젤리가 든 항아리를 재빨리 움켜쥐고 쾅 하는 큰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The jelly jar fell to the floor and broke. There was red

jelly everywhere!

젤리 항아리는 바닥에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빨간 젤리가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Sarah cried. Mom comforted Sarah and cleaned up

the jelly. She then opened another jar of jelly and made a

sandwich for Sarah.
세러는 울었습니다. 엄마는 세러를 달래 주고 젤리를 치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젤리 항아리를 열어서 세러를 위해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Don’t cry,” said Mom. “Just remember to ASK when

you want something!”

“울지 마라.”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네가 무언가를 원할 때는 물어보는 걸 기억하렴!”
Sarah ate her sandwich. The jelly was very, very good

indeed!

세러는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젤리는 정말 무척, 무척 맛이 있었습니다!
2.  Fire and Ice
불과 얼음
Today, our teacher asked the class what things can

burn us. Everyone thought this was an easy question to

answer.

오늘 우리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우리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대답하기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Fire can burn us,” we said. Touch your finger to a

flame and you will get burnt. You will get a big blister on

your finger. 
“불이 화상을 입혀요.” 우리는 말했습니다. 손가락을 불에 대면 화상을 입는다. 손에 커다란 물집이 생긴다.
“The sun will burn you too if you stay out in it too long on hot summer days.”
“더운 여름날에 밖에 너무 오래 있으면 태양이 화상을 입혀요.”

“Right,” our teacher said. “Fire will burn. So will the sun. Can you think of anything else?”

“맞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화상을 입히지. 태양도 그렇고. 다른 것도 떠올릴 수 있니?”
“Boiling water or hot steam,” we said.

“끓는 물이나 뜨거운 수증기요.” 우리는 말했다.
“Good,” said our teacher. “Many hot

things can burn you. But did you know that something

very cold can also burn you?” We laughed. How can

something cold burn?

“좋아.”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많은 뜨거운 것들은 화상을 입힐 수 있지. 그렇지만 너희 무척 차가운 것도 화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아니?” 우리는 웃었다. 어떻게 차가운 것이 화상을 입힐 수가 있지? 
Our teacher continued, “When your skin touches

something extremely cold for a long time, it can get

damaged. This is called a cold burn.”
선생님이 말을 이으셨다. “너희 피부가 극도로 차가운 것에 오랫동안 닿아 있으면 상처를 입을 수 있단다. 이것은 냉상이라고 한단다.”
We learned something amazing today. Hot or cold,

fire or ice—many things can burn us.

우리는 오늘 놀라운 것을 배웠습니다. 뜨거운 것이나 차가운 것, 불이나 얼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3. First Man in Space (Ⅰ)
우주에 간 첫 남자 (Ⅰ)
Our world keeps changing. We didn’t always have

computers, the Internet, or even cars! But there have

always been very smart and very brave people who came

up with interesting ideas.
우리 세계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컴퓨터, 인터넷, 혹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늘 흥미로운 생각들을 떠올리는 무척 영리하고 무척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Some of the smartest and bravest people were those

who first went into space.
가장 영리하고 가장 용감한 사람들 중에는 처음에 우주에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America, Russia, Europe and China have all sent

people into space. Today, there are people in space all

the time. They circle the earth in space stations.
미국, 러시아, 유럽과 중국은 모두 사람들을 우주로 보냈습니다. 오늘날에는 늘 우주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주 정거장 안에서 지구 주위를 돕니다.
Can you imagine how brave the first man must have

been to go into space? His name was Yuri Gagarin and

he was Russian. It was 1961 when his rocket blasted off

into space.
여러분은 우주로 나가는 첫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용감해야 했을지 상상이 가나요? 그 사람의 이름은 유리 가가린이고 러시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탄 로켓이 우주로 발사된 건 1961년이었습니다.
4. First Man in Space (Ⅱ)
우주의 첫 남자 (Ⅱ)
Although the rocket was very big, the space inside was

very small. That’s why a small person, who could easily fit

inside, was chosen to go on the first trip into space.
비록 그 로켓은 무척 컸지만, 그 안의 공간은 무척 좁았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남자가 첫 우주 여행을 떠나는 사람으로 선택되었습니다. 
Yuri was only 5’2” (1.57 metres) tall. But even for him,

the rocket was very tight.
유리는 키가 겨우 1미터 57센티미터였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그 사람에게도 그 로켓은 너무 비좁았습니다.
Today, people spend hundreds of days travelling in

space. One person was in space for over 400 days! But

that was in a space station, which is about the size of a

few city buses.
오늘날 사람들은 우주에서 수백 일간 여행을 합니다. 한 사람은 우주에 400일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주 정거장에서였고, 그곳의 넓이는 시내 버스 몇 대의 넓이입니다.
How much time did Yuri spend in space in that

crowded rocket? About 108 minutes!

유리가 그 비좁은 로켓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약 108분입니다!
But even that was probably long enough!
그렇지만 그건 아마도 충분히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5. How Corn Came to the Indians
옥수수는 어떻게 원주민들에게 오게 되었나
Everyone in the village was hungry. There was no food

to eat.
마을의 모든 사람이 배가 고팠습니다.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Two little village boys set out to search for food. They

walked for many hours until they saw a small bird.

They were very hungry. “Let’s eat this bird and then

look for more,” one boy said. Suddenly, an old woman

came out of the forest. “I am very hungry. Will you share

some of your bird with me?” she asked.
마을의 어린 소년 둘이 음식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그 아이들은 여러 시간을 걸은 끝에 조그만 새를 보았습니다. “우리 이 새를 먹고 나서 좀 더 찾아 보자.”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한 나이 든 여자가 숲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무척 배가 고프단다. 너희 새를 내게 조금 줄 수 있니?” 아주머니는 말했습니다.

The boys were starving, but they respected old

people. The old woman made a fire. She ate the whole

bird. “You are good boys,” said the woman. “Do not

worry. Come tomorrow to this same spot. I will reward

you.”
아이들은 배가 무척 고팠지만 나이 든 사람들을 존경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새를 전부 먹어 치웠습니다. “너희는 착한 아이들이구나.” 아주머니는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일 바로 이 자리에 오렴. 너희에게 보상을 해 주마.” 
The boys returned the next day. The fire was gone. In

its place were four small green plants. There was something

yellow on the plants. It tasted very good. The boys

brought the plants to their village.
아이들은 다음 날 돌아왔습니다. 불은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네 개의 작은 녹색 식물이 있었습니다. 그 식물들에는 무언가 노란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맛이 무척 좋았습니다. 소년들은 그 식물을 마을로 가져왔습니다.
Soon, the plants grew tall. And from that time on, the

people in the village always had corn to eat. 
곧 그 식물들은 크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마을 사람들은 늘 옥수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6 Flag
깃발
It was Saturday. The Drake family was watching their

favourite news channel on television. “There’s our flag!”

Dad said as he pointed to the TV screen.

토요일이었습니다. 드레이크 가족은 텔레비전에서 가장 좋아하는 뉴스 채널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깃발이다!” 아빠가 텔레비전 화면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If that’s our flag, why do those people have it?”

asked Stevie.
“그게 우리 깃발이면 왜 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스티브가 말했다.
Dad laughed, “That’s not quite what I meant. I meant

that the flag stands for and represents our country.”

아빠는 소리 내어 웃으셨다. “내 말 뜻은 그게 아니란다. 내 말은 그 깃발이 우리 나라를 나타내고 상징한다는 뜻이란다.”
“We have our flag on a pole at school,” said Chris.
“우리 학교에는 우리 깃발이 깃대에 꽂혀 있어요.” 크리스가 말했다.
“I wish we had a flag at home,” said Susie.

“Let’s go to the store and buy one,” said Dad.
“우리 집에 깃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지가 말했다.
“가게에 가서 하나 사 오자꾸나.” 아빠가 말씀하셨다.

The whole family went to the store. They looked at big

flags, little flags, and medium-sized flags. Finally, they

bought one that was just right.
온 가족이 가게에 갔다. 가족은 큰 깃발, 작은 깃발, 그리고 중간 크기의 깃발들을 보았다. 마침내, 가족은 딱 맞는 크기의 깃발을 하나 샀다.

Back home, Dad put up a flag pole in the front yard

and raised the new flag high in the air. The whole family

saluted it.
집에 돌아와 아빠는 앞마당에 깃발을 달 깃대를 세우고 새로 산 깃발을 하늘 높이 올렸습니다. 온 가족이 거기에 경례를 했습니다.
They were all happy to fly the flag of their country.
가족은 국가의 깃발을 달아서 모두 행복했습니다.
7. Waiting for the Train
기차 기다리기
Have you ever waited for a train to cross the

road? Have you tried to count the number of

cars that made up the train?
여러분은 기차가 길을 건너기를 기다려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그 기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차들의 수를 세어 본 적이 있는가?
Some trains can be very, very long! How long? We’ll get to that later...
어떤 기차들은 매우, 매우 길 수 있다! 얼마나 기냐고? 그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Trains are amazing! They have been around for almost 200 years.

They carry people and things all over the world.
기차들은 놀랍다! 기차는 거의 200년 동안이나 이 세상에 있었다. 기차는 사람들과 물건들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른다.
They carry oil, metal, trees, and many other things we

use. Every day, trains carry millions of people from one place to another.
기차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석유, 금속, 나무를 비롯한 많은 것들을 운반한다. 매일 기차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실어 나른다.  
Trains are good for the environment too because the people riding them don’t need to use their cars. This means that trains can help

reduce pollution.
기차들은 환경에도 좋은데, 왜냐하면 기차를 탄 사람들은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차가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So, next time you see a train, remember how useful it is—even nearly

two centuries after it was invented!

그러니 다음에 기차를 탈 때는 기차가 얼마나 유용한지 기억하자. 심지어 그것이 발명된 지 2세기가 지나서까지!
What was the longest train ever? Well, it was in Australia. It had eight engines and pulled 682 cars. And it was more than 7

kilometres long!

가장 긴 기차가 뭐였을까? 음, 그건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었다. 그것은 엔진이 8개였고 682개의 차량을 끌었다. 그리고 길이가 7킬로미터도 넘었다!
Try counting those cars!
이 차들을 세려고 해 보라!
8. Splat the Spider
거미잡기
Suzie ran into the kitchen and yelled to her mom, “I hate

spiders! They’re so big and hairy!”

수지는 부엌으로 가서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거미가 싫어요! 너무 크고 털북숭이에요!”
Mom was grooming Bruno, the family dog. She looked

up, confused. Then she smiled and said, “Well, so is

Bruno.”

엄마는 가족의 개인 브루노를 빗질하고 있었다. 엄마는 영문을 몰라서 수지를 올려다 보았다. 그러고는 웃으면서 말했다. “음, 그건 브루노도 그렇잖니.” 
“Go SPLAT it!” shouted Suzie.

“Why?” Mom asked.

“It has long legs!” yelled Suzie.

“So does Bruno,” said Mom again.

“It’s ugly and I don’t like it!” sobbed Suzie.

“가서 잡아 주세요!” 수지가 소리를 질렀다.

“왜?” 엄마가 물으셨다.
“다리가 길어요!” 수지가 고함을 쳤다.
“그건 브루노도 그렇잖니.” 엄마가 다시 말했다.

“거미는 못생겼고 나는 거미가 싫어요!” 수지가 훌쩍거렸다. 
Mom stopped brushing Bruno. “Why don’t you like it?”

“Because I just don’t!” said Suzie. “Do you like spiders, Mom?”

엄마는 브루노를 빗질하던 것을 멈추었다. “왜 거미가 싫으니?”
“왜냐하면 그냥 싫으니까요!” 수지가 말했다. “엄마는 거미가 좋아요?”
“No Suzie, I don’t.”

“So then, why won’t you SPLAT it?” demanded Suzie.

“No, Suzie. Where is this spider?”

“It’s in the bathroom.”

“아니, 수지야,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왜 잡아 주지 않아요?” 수지가 말했다.

“그럴 수는 없단다, 수지야. 거미는 어디 있니?”

“욕실에 있어요.”

Mom went into the bathroom, got the spider, and

moved it to a safe place.

엄마는 욕실에 가서 거미를 붙잡아다 안전한 곳에 옮겨 놓았다.
Mom smiled and said, “You are a little girl, right?” Suzie

nodded. “How would you like it if a big bad giant wanted

to splat you just because you were small?”

엄마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너는 어린 여자아이지, 그렇지?” 수지가 끄덕였다. “너는 어떤 큰 못된 거인이 그냥 네가 작다는 이유로 너를 잡으려고 하면 어떻겠니?”
Finally, Suzie understood what her mom was trying to say.

마침내, 수지는 엄마가 하려는 말을 이해했습니다.
9. Whirling Storm
소용돌이치는 태풍
Little Squirrel was an unhappy Indian boy. All the boys his age were going with the men to bring in the horses.

작은 다람쥐는 불행한 원주민 소년이었다. 같은 나이의 모든 사내아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 말들을 들여 놓고 있었다. 
But, Little Squirrel’s father had told him

to stay home.
하지만 아버지는 작은 다람쥐에게 집에 있으라고 말했다.

“You are smaller than most boys your age. You must stay here and take care of the children.”

“너는 같은 나이의 대다수 남자아이들보다 작아. 너는 여기 있으면서 어린 아이들을 보살피렴.”
Little Squirrel’s mother sent him to catch fish. “We will have a good supper,” she said.

엄마는 물고기를 잡아 오라고 작은 다람쥐를 내 보냈다. “우리는 맛있는 저녁을 먹을 거야.” 엄마가 말씀하셨다.
While Little Squirrel was fishing, he saw a tornado in the distant sky. It was heading toward his village.
조그만 다람쥐는 낚시를 하고 있다가 먼 하늘에 태풍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마을을 향해 오고 있었다.

Little Squirrel raced home. “It’s a whirling storm!” he shouted. Because of his speed and bravery, he was able to warn everyone about the tornado and get them to safety.
작은 다람쥐는 집으로 달려갔다. “소용돌이 치는 태풍이 오고 있어요!” 작은 다람쥐는 소리쳤다. 작은 다람쥐는 빠르고 용감했던 덕분에 모든 사람들에게 태풍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When the men and boys returned from their trip, the chiefs declared Little Squirrel a man even though he was only eight years old. They gave him a new name—Whirling Storm.

어른 남자들과 남자아이들이 여행에서 돌아오자 추장은 작은 다람쥐가 비록 여덟 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남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다람쥐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태풍이었습니다.
When Whirling Storm grew up into a man, he became

a chief and led his people wisely. 
소용돌이 치는 태풍은 어른으로 자란 후 추장이 되어 현명하게 부족을 이끌었습니다.
10.  Birthday Party

생일 파티
All the kids are excited. It is Maria’s birthday. Maria is

turning seven. It is her first birthday in her new country.

Maria moved to Canada from Mexico with her family.

모든 아이들이 들떴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생일입니다. 마리아는 일곱 살이 됩니다. 오늘은 마리아가 새 나라에 온 후 처음 맞는 생일입니다. 마리아는 가족과 함께 멕시코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왔습니다.
Maria has many new friends. They are all at the birthday

party. Billy is there. Carol is there. John, Yan and Abdul

are there. Everyone is having fun.
마리아는 새 친구가 많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생일 파티에 왔습니다. 빌리가 왔습니다. 캐롤이 왔습니다. 얀과 압둘도 왔습니다. 모두가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They play some games. One game is called Pin the Tail

on the Donkey.

아이들은 놀이를 합니다. 한 놀이는 “당나귀 꼬리를 꽂아라”입니다.
How do you play? There is a big picture of a donkey. You have a donkey’s tail in your hand. You close your eyes and try

to put the tail in the right place. You cannot see. It is fun and everyone is laughing.

어떻게 하느냐고요? 커다란 당나귀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손에 당나귀의 꼬리를 듭니다. 눈을 감고 꼬리를 맞는 자리에 놓습니다. 볼 수는 없습니다. 놀이는 재미있고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습니다.
The best part of the party is the piñata. It is a big doll filled with candy. Maria closes her eyes. She tries to break the piñata with a stick. The candies fall out and everyone starts eating them.

파티에서 가장 재미있는 놀이는 피냐타입니다. 피냐타는 사탕을 가득 채운 커다란 인형입니다. 마리아는 눈을 감습니다. 피냐타를 막대기로 깨뜨리려고 합니다. 사탕이 떨어지고 모든 아이들이 먹기 시작합니다.
Maria’s mom brings a cake. Maria blows out the candles. They all sing Happy Birthday. It is a very good party.

마리아의 엄마가 케이크를 가져오십니다. 마리아는 초를 불어 끕니다. 모두 생일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무척 즐거운 파티입니다.
11. Our Visit to A "Village" (Ⅰ)
한 “마을”을 방문하다 (Ⅰ)

During our school break, my cousin and I went to Upper

Canada Village with my parents.

방학 동안 사촌과 나는 부모님과 함께 어퍼 캐나다 빌리지로 갔습니다.
People in this village wear 19th century clothing and

everything runs the same way it did one hundred years

ago.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19세기의 옷을 입고, 모든 일을 100년 전에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합니다.
“This is amazing,” said my cousin. “It’s living history!”

First, we went to the flour mill. It still works, just like it

did long ago. At one end of the mill, people load in the

dry grain. At the other end, the flour comes out. “Wow!”

my cousin cried out.

“이건 놀라운데.” 사촌이 말했습니다. “이건 살아 있는 역사야!”
처음에 우리는 방앗간에 갔습니다. 그 방아는 아주 오래전에 그랬던 것과 꼭 같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방아의 한쪽 끝에 사람들이 마른 곡식을 올려놓습니다. 다른 쪽 끝에서 밀가루가 나옵니다. “우와!” 사촌이 소리를 쳤습니다.

It was his first time seeing how flour is made. The

worker told us that this flour mill was a busy place back

in 1821.
사촌이 밀가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본 건 그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일꾼은 우리에게 이 제분소가 1821년에는 붐비는 곳이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At that time, wheat was Canada’s main agricultural

crop. Turning wheat into flour was in high demand.

그 때, 밀은 캐나다의 주된 농작물이었습니다. 밀을 가루로 바꾸는 것은 수요가 높았습니다.
Samuel Bellamy built the mill. He received grain from

his farmer neighbours. His mill transformed the grain into

flour. He wasn’t paid with money. Instead, he kept one

twelfth of the wheat he ground.

새무얼 벨러미가 그 방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웃 농부들로부터 곡식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의 방아는 그 곡식을 가루로 바꾸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기가 간 밀의 12분의 1을 가졌습니다.
My cousin exclaimed, “I really like the way people

traded at that time.”

사촌은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거래했던 방식이 정말 좋아.”
“Me too!” I replied. 

“나도!” 나는 대답했습니다.
12. Our Visit to A "Village" (Ⅱ)
한 마을 방문기 (Ⅱ)
As we moved on to the next house, we came to a

blacksmith’s shop.

다음 집으로 옮겨 가서, 우리는 대장간에 도착했습니다.
We all know that a blacksmith is a person who creates

things from iron. But what we don’t know is how important

his work was long ago.

우리는 모두 대장장이가 철로부터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은 옛날에 그 사람의 일이 얼마나 중요했느냐입니다. 
The man told us, “Back then, blacksmiths made tools

for the villagers. They also helped make and repair mill

machines.”

아저씨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장장이들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도구들을 만들었단다. 또한 방아 기계를 만들고 수리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지.”:
He went on, “Blacksmith services were essential to

people’s everyday lives. They kept a community in good

running order.”

아저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대장장이의 업무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필수적이었단다. 공동체가 제대로 돌아가게 해 주었지.”
“How much did a blacksmith earn in a day?” I asked.

“A quarter,” the man replied.

“You mean 25 cents?!”
“대장장이는 하루에 돈을 얼마나 벌었어요?” 나는 물었다.

“25센트.”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25센트라고요?!”

“Yes. It was the highest paid job at the time,” said the

man.

“그래. 당시에는 그게 가장 보수가 높은 직업이었단다.”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After that, we watched the man skilfully make a

horseshoe from a piece of red hot iron. We were tempted

to try it ourselves.

그 이후에 우리는 아저씨가 붉고 뜨거운 철 한 조각으로 노련하게 말 편자를 만드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우리는 직접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The man handed us some hammers, and then my

cousin and I hit the hot metal!
아저씨는 우리에게 망치를 건네 주었고, 사촌과 나는 뜨거운 금속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Strike the iron while it’s hot! Now we had done it.

철이 뜨거울 때 때려라!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해 보았습니다.

13. What Is Rain?
비가 뭐지?

Look up at the clouds. They are very pretty. They are

also filled with water.
구름을 올려다 보라. 구름은 무척 예쁘다. 또한 물로 가득 차 있기도 하다.
Rain comes from clouds in the sky. Rain is water that

falls from the sky.
비는 하늘에 있는 구름에서 온다. 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다.
It rains in spring. It rains in summer. It rains in fall. But

it does not rain in winter.
비는 봄에 온다. 비는 여름에 온다. 비는 가을에 온다. 하지만 겨울에는 오지 않는다.
Rain is very important. It gives animals water to drink.

It gives plants water too. Everything on earth needs

water. That is why rain is so important.
비는 무척 중요하다. 비는 동물들에게 마실 물을 준다. 식물들에게도 준다. 물은 지구의 모든 것에게 필요하다. 그게 비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이다.
Look at a lake, a river, or an ocean. That is a lot

of water. Where does it come from? It comes from rain.

When it rains, the lakes, rivers and oceans catch the

rain. They fill up with water. That is how nature works.

호수를, 강을, 아니면 바다를 보라. 엄청난 양의 물이다. 물은 어디에서 오는가? 비에서 온다. 비가 오면 호수, 강과 바다는 그 비를 받는다. 물로 가득 찬다. 그게 자연이 돌아가는 방식이다. 
Spring rain is especially important to farmers. Just listen

to this Chinese saying: Rain in the spring is as precious as oil.
봄비는 농부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그냥 이 중국 속담을 한 번 들어 보라: 봄 비는 석유처럼 귀중하다.
14. Blowing Glass
유리 불기
Have you ever touched glass? It’s hard, right? Well,

glass is hard most of the time. But, when glass gets

very, very hot, it becomes soft. It can be blown up like a

balloon to make bottles, jars, and jugs.

여러분은 유리를 만져 본 적이 있는가? 유리는 단단하다, 그렇지 않은가? 음, 유리는 대체로 단단하다. 하지만 유리는 아주, 아주 뜨거워지면 부드러워진다. 유리를 풍선처럼 불어서 병, 항아리, 그리고 단지를 만들 수 있다.
Glass is made by heating a mixture of sand and other

things in a furnace for up to 24 hours. Then, a small bit

of the hot glass is put on the end of a long metal pipe

that looks like a straw.

유리는 모래와 다른 것들의 혼합물을 용광로에서 최고 24시간까지 가열해서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는 뜨거운 유리의 조그만 조각을 빨대처럼 생긴 긴 금속 관 끝에 놓는다.
Next, air is blown into the pipe. This makes an air

bubble in the soft, hot glass at the end of the pipe. The

glass blows up like a balloon!

다음으로, 관에 공기를 불어넣는다. 그러면 관 끝에 있는 부드럽고 뜨거운 유리에 공기 방울이 생긴다. 유리는 풍선처럼 부풀려진다!
It’s reheated and blown up more until it’s the right

shape. This process is called blowing glass.

Once the glass cools down, it becomes hard. Then,

you can touch it and use it.

유리는 제대로 모양이 잡힐 때까지 다시 가열되고 더 부풀려진다. 이 과정은 유리 불기라고 부른다. 유리는 식고 나면 단단해진다. 그러면 만지고 사용해도 된다.
But even though glass is hard, you have to be careful.

It can still break!
그렇지만 유리가 단단하다고 해도 조심해야 한다. 그래도 깨어질 수 있으니까!
15. Lots of Presents

수많은 선물들
It was Jessie’s birthday. He was holding a big box

wrapped in pretty red and gold paper. It also had a big

gold bow on top.

제시의 생일이었다. 제시는 예쁜 빨간색과 금색 종이로 포장한 큰 상자를 들고 있었다. 상자 윗면에는 커다란 금색 나비 리본도 있었다. 
Jessie took off the gold bow very carefully.

Then, he took off the red and gold paper very carefully.

제시는 금색 나비 리본을 무척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그러고 나서 빨간색과 금색 종이를 무척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Underneath was the box. Mom and Dad said, “Open it!”

그 아래에 상자가 있었다. 엄마와 아빠가 말씀하셨다. “열어 보렴!”
Jessie opened the box and took out a great big red truck! It had bells and a ladder. It was a fire truck!

제시는 상자를 열고 커다란 빨간 트럭을 꺼냈다! 트럭에는 벨과 사다리가 있었다. 그것은 소방차였다!!
Jessie climbed into the box. It was a pirate ship! Jessie pulled the red and gold paper around his shoulders. It was a prince’s cape!

 제시는 상자 안으로 기어 올라갔다. 그것은 해적선이었다! 제시는 빨갛고 금색인 종이를 어깨에 둘렀다. 그것은 왕자의 망토였다!

Jessie then put the beautiful gold bow on Mom’s

head. She was a princess!

제시는 그러고 나서 아름다운 금색 나비 리본을 엄마의 머리에 놓았다. 엄마는 공주였다!
Dad smiled, “Do you like your present?”

아빠가 웃음을 지으셨다. “선물이 마음에 드니?”
Jessie laughed, “I love ALL of my presents: the truck, the pirate ship, the prince’s cape and the crown for Mom!”

제시는 웃었다. “저는 선물이 모두 마음에 들어요. 트럭, 해적선, 왕자님의 망토와 엄마를 위한 왕관도요!”
“This is the best birthday ever!”

“오늘은 최고의 생일이에요!”
16. Our New Car

우리의 새 고양이
In my country, most people can’t afford new cars. They

repair their old cars and keep them for a long time.

우리 나라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새 자동차를 살 돈이 없다. 사람들은 헌 자동차를 수리해 가며 오랫동안 탄다.
But, our car was so old that it just could not be fixed

anymore. So one day, my dad said to me and my sisters,

“Okay girls, it’s time to buy a new car!”

그렇지만 우리 차는 너무나 낡아서 도저히 더는 고칠 수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빠가 나와 언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좋아 우리 딸들, 새 차를 살 때다!” 
We looked at many nice cars. But, we could not afford

any of them. We were very sad.

우리는 많은 좋은 차들을 보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차들 중 하나도 살 수 없었다. 우리는 무척 슬펐다.
At the car lot, the car dealer was selling

a very expensive car to a lady, but the

 car would not start.

차 판매장에서는 자동차 판매상이 한 아주머니에게 무척 비싼 차를 팔려고 했지만 그 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Because my dad knows everything about cars, he offered

to help. He fixed the problem and the lady ended

up buying the car!

아빠는 차라면 뭐든지 다 알았기 때문에 도와주겠다고 했다. 아빠는 문제를 고쳐 주었고 여자분은 결국 그 차를 샀다!
The car dealer was grateful and told my dad, “I have

a used car that you can have for free if you will work for

me. I would like you to fix my cars.”

자동차 판매상은 고마워하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중고차가 있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 일해 준다면 그걸 공짜로 가져도 됩니다. 당신이 내 차를 고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That day, Dad got a new car and a new job!
그 날, 아빠는 새 차와 새 일자리를 얻었다!
17. Someone Important
중요한 사람
One day, a young boy told his teacher, “When I grow

up, I want to be someone important. What will I do?”

어느 날 한 어린 소년이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다. “어른이 되면 저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무엇을 할까요?”
The teacher looked at the boy, smiled and said,

“There are many important people in the world. Some

people build bridges and ships. Some people, like doctors,

help others.”

선생님은 아이를 보시고 웃으며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중요한 사람들이 많단다. 어떤 사람들은 다리와 배를 짓지. 의사들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But then the old teacher said, “I know a very important

person. I have seen a lot of talent in him. This person

can do almost anything if he tries his best.”

그렇지만 그 때 그 나이 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무척 중요한 사람을 한 명 안단다. 나는 그 사람에게서 많은 재능을 보았지. 이 사람은 노력만 한다면 거의 무엇이든 할 수 있어.”
“Who is it? Is he in my class?” the boy asked. 

“Yes,” said the old man.

Then he smiled and said, “It’s you.”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 반에 있나요?” 소년이 물었다.
“그렇단다.” 그 나이 든 남자가 말했다.

그러고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건 바로 너란다.”

Then the teacher pointed to the other kids in the class

and said, “And her, and him, and her...”

그 후 선생님은 반의 다른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저 아이, 그리고 저 아이, 그리고 저 아이...”

He looked at all the kids and then said, “Not all of you

will be famous, but you will all be someone important.”

선생님은 모든 아이를 보신 후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가 유명해지지는 않겠지만 너희 모두가 중요한 사람이 될 거란다.”
The kids were amazed by what their teacher had said.
아이들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에 놀랐습니다. 
18. Life on the Farm
농장의 삶
Billy lives in the city. His cousin Jane lives on a farm. In

the summer, Billy visits Jane.

빌리는 도시에 산다. 사촌인 제인은 농장에 산다. 여름에 빌리는 제인을 만나러 간다.
There is always a lot to do on the farm.

농장에는 늘 할 일이 많이 있다.
Every morning, Billy and Jane wake up early. They

eat eggs and toast with butter. Jane’s mother likes to

ask them questions as they eat. “Where do we get our

eggs?” she asks. 
매일 아침 빌리와 제인은 아침 일찍 일어난다. 두 아이는 달걀과 토스트를 버터와 함께 먹는다. 제인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질문을 하기를 좋아하신다. “우리는 어디에서 달걀을 얻을까?” 엄마가 물어보신다.

“Easy,” says Billy. “We get our eggs from the chickens

in the chicken house.”
“쉽죠.” 빌리가 말한다. “우리는 닭장에 있는 닭으로부터 달걀을 얻어요.” 

“Yes. And where do we get our bread?”

“Hmmm. That’s not so easy,” says Billy.

“그래.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빵을 얻을까?”
“흠. 그건 그렇게 쉽지 않네요.” 빌리가 말한다.

Jane’s mother explains, “Your uncle grows crops of

wheat. We get grains from the crops and turn them into

flour. Next, I use flour to make bread.”

제인의 엄마가 설명하신다. “네 삼촌이 밀 작물을 재배하시지. 우리는 그 작물으로부터 곡식을 얻어서 그걸 가루로 바꾼단다. 그 다음에 나는 밀가루를 이용해 빵을 만들지.”
Jane is happy. She likes teaching her cousin more

about life on the farm. “And we get butter from cow’s milk.”

제인은 행복하다. 제인은 사촌에게 농장에서의 생활에 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우리는 암소 젖으로부터 버터를 얻어요.”
“Very good,” says Jane’s mother. “Now, you know a

lot about life on the farm, Billy.”
“바로 맞았어.” 제인의 어머니가 말씀하신다. “이제 너는 농장의 생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 빌리.”
19. Water Into Wine (Ⅰ)

물을 포도주로 (Ⅰ)
Long ago, a wise king invited everyone to his palace for

a feast. Everything was to be free. He asked only one

thing of his guests. Each person was to bring a bottle of

white wine.
오래전에 한 현명한 임금님이 축제를 위해 모든 사람을 궁전으로 초대했습니다. 모든 것이 공짜였습니다. 임금님은 손님들에게 단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각자 백포도주를 한 병씩 가져 와야 했습니다.
A man in the village wanted to go, but there was a problem. He did not have any wine to bring. “I can buy some wine,” he thought. “But

it would be foolish to spend money for a party where

everything is supposed to be free.”

마을의 한 남자는 가고 싶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가져갈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포도주를 사 가면 되지.”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공짜라는 파티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거야.”
The man thought about what he would do. He knew

that there would be many people at the party. Each person

would pour his wine into a big bowl, and everyone would

drink from that bowl.

남자는 어떻게 할지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파티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큰 그릇에 포도주를 부을 터였고, 다들 그 그릇에서 포도주를 마실 터였습니다.
“Surely, no one will notice if I bring a bottle of water

and pour that into the bowl,” said the man with a smile.

With so much wine in the bowl, a little water will not

make a difference.

“확실히, 내가 물 한 병을 가져가서 그 그릇에 부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남자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릇에 포도주가 그토록 많으니, 물이 좀 들어간다고 달라지지는 않겠지.”
And so, on the day of the feast, the man arrived at the palace

with his bottle of water.

 그리고, 그 축제의 날, 그 남자는 물 한 병을 가지고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20. Water Into Wine (Ⅱ)
물을 포도주로 (Ⅱ)
The man entered the palace and went to the table where

the wine bowl was sitting. He slowly poured his water

into the bowl.
그 남자는 궁전에 들어가서 포도주 그릇이 놓인 탁자로 갔습니다. 남자는 물을 그릇에 천천히 부었습니다.
He watched as the other guests arrived, each adding

the contents of their bottles to the bowl and greeting the

king with a smile.
남자는 다른 손님들이 도착하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각 손님은 자기 병에 든 내용물을 그릇에 붓고 웃으며 임금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Soon, it was time for the meal to begin. The king

asked everyone to fill their glasses with wine from the

bowl. The guests did as they were told and took a

sip of the wine. To everyone’s surprise, the wine

tasted like water.

곧 식사가 시작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그릇에서 포도주로 잔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손님들은 그 말을 따랐고 포도주를 한 입 마셨습니다. 모두 놀란 것은, 그 포도주에서 물 맛이 났다는 것입니다.
The king soon discovered that everyone had brought

water in their wine bottles!

임금님은 곧 모든 사람이 포도주 병에 물을 담아 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If only one person had added water to the wine, no

one would have noticed. But, as it turned out, everyone

thought that they would be able to cheat the king this

way.

만약 단 한 사람만 포도주에 물을 더했더라면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모든 사람이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임금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The king sent all of his guests home, disappointed

that his people had tried to pull such a dishonest trick on

him.
임금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에게 그런 부정직한 속임수를 쓰려 했다는 데 실명하여 손님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21. What’s Your Address?
네 주소가 뭐니?

I know where my house is on my street. I know where

my street is in my town. I know where my country is on

a map of the world. But sometimes, I wonder, “Where is

the earth?”

나는 우리 동네에서 내 집이 어디 있는지 안다. 나는 우리 동네가 우리 마을에서 어디 있는지 안다. 나는 우리 나라가 세계 지도에서 어디 있는지 안다. 하지만 가끔은 궁금할 때가 있다. “지구는 어디에 있을까?”
Imagine if you were trying to tell an alien from another

planet your address!

“I live on 24 Flower Lane, Rome, Italy, Earth.”

“Where is that?” it might ask. That’s a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여러분이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에게 여러분의 주소를 말하려 한다고 상상해 보자!
 “나는 지구의 이탈리아의 로마의 24 플라워 레인에 살아.”
“그건 어디 있는데?” 외계인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그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We live in a galaxy called ‘The Milky Way’. It gets its

name from all the stars in it. There are so many stars that

it looks white, just like milk.

우리는 “은하수”라는 은하계에 산다. 그것은 거기 있는 수많은 별들 때문에 그런 이름을 얻었다. 거기에는 별들이 하도 많아서 꼭 우유처럼 하얗게 보인다. 
Our tiny planet sits near the edge of the Milky Way galaxy, with millions of other stars and planets. There are

billions of galaxies too!

우리의 조그만 행성은 수백만 개의 다른 별들과 행성들과 더불어 은하수 은하계의 가장자리 근처에 있다. 또한 은하계는 수십억 개나 있다!
Maybe one day, we will include our planet in our

addresses!

 어쩌면 언젠가 우리는 우리 행성을 우리 주소에 포함시키게 될지도 모른다!
22. Tabitha’s Treasure
태비사의 보물
Tabitha was excited. Her mom had just asked her if she

wanted to go on a treasure hunt.

태비사는 들떴다. 엄마가 방금 태비사에게 보물 찾기를 하고 싶으냐고 물어보셨다.
“Sure!” Tabitha said. She loved treasure hunts. So,

her mom handed her the first clue.

“Look into me and yourself you will see.”

“당연하죠!” 태비사가 말했다. 태비사는 보물 찾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엄마는 첫 실마리를 건네 주셨다.
“나와 너 자신을 들여다 보면 알게 될 거야.”

Tabitha solved it right away. “That’s the mirror,” she

thought. She ran to the bathroom. There she found the second clue taped to the bathroom mirror.

태비사는 그것을 바로 풀었다. “그건 거울이야.” 태비사는 생각했다. 태비사는 욕실로 달려갔다. 욕실에서 거울에 테이프로 붙여진 둘째 실마리를 찾아 냈다.
She smiled as she read it. “Piglet is my best friend.”
태비사는 그것을 읽으며 웃음을 지었다. “새끼 돼지는 내 가장 친한 친구야.”

“It’s Pooh Bear!” shouted Tabitha. She knew Pooh

Bear would be holding the third clue. Yes, she was right.

The third clue read, “Brrr, it’s cold in here!”

Tabitha went to the freezer and found the fourth clue

taped to a popsicle!

“그건 아기곰 푸우야!” 태비사가 소리쳤다. 태비사는 아기곰 푸우가 셋째 실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 태비사는 옳았다. 셋째 실마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부르르, 여기는 춥다!”
태비사는 냉장고로 가서 넷째 실마리가 아이스캔디에 테이프로 붙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Now the last one. Hear the bell, open the door, and

there you’ll find treasure galore!”

“이제는 마지막이야. 벨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푸짐한 보물이 있을 거야!”
Just then, the doorbell rang. When Tabitha opened

the door, she saw her friend, Beth.

바로 그 때 초인종이 울렸다. 태비사가 문을 열자 친구가 보였다. 베스였다.
“My treasure!” Tabitha exclaimed cheerfully

“내 보물!” 태비사는 명랑하게 외쳤다.
23. Compost

퇴비
Mike was the youngest in his family. His older brother

and sister did important chores, like babysitting and

mowing the lawn. Mike wanted to do an important chore

too.
마이크는 집에서 가장 어리다. 형과 누나는 아기를 돌보고 잔디를 깎는 것 같은 중요한 집안일들을 했다. 마이크는 자기도 중요한 집안일을 하고 싶었다.
One day, Mom said, “You can be in charge of the

compost.” This didn’t sound too important, but Mike

started working anyway.
어느 날 엄마가 말씀하셨다. “너는 퇴비를 맡으렴.” 이 일은 그다지 중요하게 들리지 않았지만 마이크는 어쨌든 일을 하기 시작했다.
He collected his family’s kitchen waste. He put it in a

bucket that his mom kept in the backyard and covered it.
마이크는 집안의 부엌 쓰레기를 모았다. 엄마가 뒷마당에 두시는 양동이에 부엌 쓰레기를 넣고 뚜껑을 덮었다.
Every Saturday, Mike mixed the waste with a shovel.

It was smelly. And Mike could see worms in there. “This

doesn’t seem like an important chore,” thought Mike.
매주 토요일 마이크는 그 쓰레기를 삽으로 뒤섞었다. 냄새가 지독했다. 그리고 마이크는 거기서 구더기들을 보았다. “이건 중요한 집안일로는 보이지 않아.” 마이크는 생각했다.
Still, he did his chore faithfully for ten long weeks.

“How is the compost coming along, Mike?” asked

Mom. “Is it ready?”
그래도 마이크는 10주라는 오랜 기간 동안 충실하게 자기 일을 했다.

“퇴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니, 마이크?” 엄마가 물으셨다. “준비 다 됐니?”

“Ready for what?” asked Mike.

“Follow me,” said Mike’s mom.
“무슨 준비요?” 마이크가 물었다.
“나를 따라오렴.” 마이크의 엄마가 말씀하셨다.

She spread the compost around her vegetable garden.

“This will help my vegetables grow. You made great

compost!” Mike was proud.

 엄마는 퇴비를 채소 정원에 펴 바르셨다.
“이러면 채소들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된단다. 너는 아주 좋은 퇴비를 만들었구나!” 마이크는 자랑스러웠다.
24. First Babysitter

첫 아이 보기
Emily is ten years old. One day, her next door neighbours,

Mr. And Ms. Paulin, were going to a show. They asked if

Emily wanted to babysit their son.

에밀리는 열 살이다. 어느 날, 에밀리의 옆집 사람인 폴린 씨 부부가 공연을 보러 갔다. 부부는 에밀리에게 자기들의 아들을 돌보아 주겠느냐고 물었다.
Emily loved children. And she loved to have extra money to buy her favourite things. She gladly said, “Yes!”

에이미는 아이들을 좋아했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살 돈을 더 얻고 싶었다. 에이미는 기꺼이 대답했다. “네!”
That day, the little boy wanted to cry when he saw his

parents leave. He didn’t want to let them go.

그 날, 그 남자아이는 부모님이 집을 나가는 것을 보고 울고 싶어 했다. 아이는 부모님이 가게 하고 싶지 않았다.
Emily said to him, “Do you want to guess what is in

my hand?” The boy looked at Emily curiously. Emily played a magic game for him. Soon, the boy forgot all about his parents leaving.
에밀리는 아이에게 말했다. “너 내 손에 뭐가 있는지 알아맞혀 볼래?” 아이는 에밀리를 호기심이 나서 보았다. 에밀리는 그 아이를 위해 마술 게임을 했다. 곧 남자아이는 부모님이 나가시는 것에 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렸다.

When Mr. and Mrs. Paulin came home, the boy said,

“I had a great day with the babysitter. I want her to come

back again!”

폴린 씨 부부가 집에 왔을 때 남자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돌보미 누나와 너무 재미있게 놀았어요. 누나가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Then they played games, read books, had snacks, and went

to the playground.
그러고 나서 그들은 게임을 하고 책을 읽고 간식을 먹고 놀이터에 갔습니다.
25. Playing in the Rain!
빗속에서 놀기!
I like to play. I like to play in the rain. But, there is a

problem. I can’t walk. I sit in a wheelchair all day. Does

that mean I can’t go outside when it rains? No, of course

not.

나는 놀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빗속에서 놀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걷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그게 내가 빗속에 밖에 나갈 수 없다는 뜻이냐고요? 아니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When I am outside, I need my hands to move the

wheelchair. So, I can’t carry an umbrella. Do I get wet?

Not really. I wear an umbrella hat.

바깥에 있을 때 나는 휠체어를 움직일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산을 들 수 없습니다. 내가 비에 젖냐고요? 아니,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우산이 달린 모자를 씁니다.
People smile when they see me wearing an umbrella hat.

It looks funny. They try hard to be polite and not laugh.

Margaret is my best friend. She likes rainy days too.

사람들은 내가 우산이 달린 모자를 쓴 것을 보면 웃습니다. 내 모자는 우스워 보입니다. 사람들은 예의를 지키고 웃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마거릿은 내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마거릿도 비 오는 날을 좋아합니다. 
We like doing things together. We splash in puddles in the

rain and we sing.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합니다. 우리는 빗속에서 웅덩이의 물을 튀기고 노래를 부릅니다.

Oh, there is one thing we have to watch out for. We

have to be careful not to get too wet or our moms will be

upset.
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속상해 하시니까요.
But, we still love playing in the rain!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빗속에서 노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26. Video Games
비디오 게임
My mom doesn’t like video games.

우리 엄마는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One day, I had some friends over. We were playing video

games and I was winning! 
어느 날, 나는 친구들 몇 명을 집으로 불렀다. 우리는 비디오 게임을 했고 내가 이기고 있었다!
Just then, my mom walked in the room and clicked off the television. I was so mad! Even worse, I felt really silly in front of my friends.

바로 그 때, 엄마가 방에 들어오셔서 텔레비전을 꺼 버리셨다. 나는 너무나 화가 났다! 더욱 나쁜 것은, 친구들 앞에서 내가 바보가 된 기분이 들었다는 것이다.
Then, my mom handed me a football and said, “Alright, you kids. Outside for some fresh air. I don’t want to see you inside for at least one hour!”

그러고 나서 엄마가 내게 축구공을 건네주고 말씀하셨다. “좋아, 아이들아. 밖에 나가서 상쾌한 공기를 좀 쐬렴. 나는 너희를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집 안에서 보고 싶지 않구나!”
“An hour? It’s cold outside!” we all said.

“Then put on your jackets and run around. You’ll warm up!”

“한 시간이요? 밖은 추워요!” 우리는 입을 모아 말했다.
“그러면 재킷을 입고 뛰어 다니렴. 더워질 테니!”

Sadly, we all went outside.

슬프게도, 우리는 모두 밖으로 나갔다.
Then, Jimmy threw the ball a long way and I caught

it. We chased each other around and fell in the dirt. And

we started a football game. It was a lot of fun. Before we

knew it, two hours had passed.

그러고 나서 지미가 공을 멀리 던졌고 나는 공을 잡았다. 우리는 서로를 잡기 놀이를 하고 흙 속에 넘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축구 경기를 시작했다. 무척 재미있었다. 깨닫기도 전에 두 시간이 지나갔다.
That day I learned that although video games are

fun, nothing compares to real fun! 
그 날 나는 비록 비디오 게임이 재미있긴 하지만 그 무엇도 진짜 재미에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27. Honest Abe
정직한 에이브
In 1809, Abraham Lincoln was born in a log cabin in

Kentucky.
1809년에 에이브러햄 링컨은 켄터키 주의 통나무 오두막에서 태어났습니다.
As a child, he had only one year of schooling. Books

were very rare and so was paper. He had to write out his

math problems on a wooden board using a knife!
아이였을 때 링컨은 학교를 1년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책은 무척 귀하고 종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링컨은 수학 문제를 칼을 사용해서 나무 판에 적어야 했습니다! 
Sometimes, he would have to walk for miles just to

borrow a book. But he loved to learn.
가끔은 책 한 권을 빌리려고 몇 마일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배우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Over time, he got the name “Honest Abe”. Once, while working in a store, he did not give a woman the right change. He followed

her home so he could give her the six cents back.

 시간이 지나면서 링컨은 “정직한 에이브”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가게에서 일할 때 한 여자에게 거스름돈을 틀리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집까지 쫓아가서 6센트를 돌려주었습니다.
By the time he was 17, he knew he wanted to be a lawyer. Every day,

he would walk 17 miles to the courthouse to watch the lawyers.

17세가 되었을 때 링컨은 자기가 법률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률가들을 구경하기 위해 법정으로 매일 17마일을 걷곤 했습니다.
He borrowed books and read them by the light of the

fireplace. His hard work paid off.
링컨은 책을 빌려서 난롯불의 빛으로 읽었습니다. 링컨의 고된 노력은 보상을 주었습니다.
In 1861, he becam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any

people thought slavery was a good idea, but Lincoln did

not.
1861년에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 제도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지만, 링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Today, he is most known for freeing all the slaves.
오늘날, 링컨은 모든 노예를 해방한 것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28. What Animal Is This?
이것은 무슨 동물입니까?

It lives in Africa. It’s not a camel, but it can go for a long

time without water. Can you guess what it is?
이것은 아프리카에 삽니다. 이것은 낙타가 아니지만 물 없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까?
Here are some more hints. This animal’s heart weighs

more than 20 kilograms. That’s a BIG heart. Even more

amazing—its heart pumps 650 litres of blood in only one

minute. Do you know what it is?
여기 좀 더 많은 실마리가 있습니다. 이 동물의 심장은 무게가 20킬로그램도 넘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심장입니다. 심지어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심장은 겨우 1분에 650리터의 피를 퍼 올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Be careful if you ever stand behind this animal. It has

long legs and can kick really hard. Its kick is so powerful

that it can knock the head off a tiger. Watch out for flying

legs.

 여러분이 이 동물의 뒤쪽에 서 있게 된다면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긴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세게 찰 수 있습니다. 그 발길질은 너무나 강력해서 호랑이의 머리를 날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날아가는 다리를 조심하십시오.
Still can’t guess what it is? Well, here’s another

hint. You will probably be able to guess now. This

animal is tall-VERY tall. It is the tallest animal in the

world. Do you know what it is?

아직도 무엇인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음, 여기 또 다른 실마리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동물은 키가 큽니다. 아주 큽니다.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동물입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This final clue will give it away. It has a long neck.

Its neck weighs more than 200 kilograms.

이 마지막 실마리가 답을 알려 줄 것입니다. 그 동물은 긴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은 무게가 200킬로그램도 넘게 나갑니다.
It’s a giraffe of course! Did you guess correctly?
그것은 당연히 기린입니다. 여러분은 옳게 짐작하셨습니까?
29. Cooking Fish

생선 요리하기
Sarah is Joe’s sister. When mom and dad are not home,

Sarah is the chef of the house.

세러는 조의 누나이다. 엄마와 아빠가 집에 안 계실 때 세러는 집의 요리사다. 
“Let’s have fish for lunch,” Sarah says. “It will be as

easy as making cookies. I will just have to increase the

oven temperature a little bit.”

“우리 점심으로 생선을 먹자.” 세러가 말한다. “그건 쿠키를 만드는 것만큼 쉬울 거야. 그냥 오븐 온도만 약간 높이면 될 거야.”
Sarah heats the oven to maximum power. She takes

the fish out of the freezer. She puts it in the oven.

세러는 오븐을 최고 화력으로 가열한다. 냉동실에서 생선을 꺼낸다. 그리고 생선을 오븐에 넣는다.
Then, she sets the table with two plates, two

forks, and two knives. Joe is hungry. “How

much longer do we have to wait?” he asks.

 그러고 나서 세러는 접시 두 개, 포크 두 개, 그리고 나이프 두 개로 식탁을 차린다. 조는 배가 고프다. “우리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지?” 조가 묻는다.
“Not long,” answers Sarah.

“금방 돼.” 세러가 대답한다.
After ten minutes, Sarah takes the fish out of the

oven. It’s golden and crispy. “It’s better than mom’s!”

Sarah thinks.

10분 후에 세러는 생선을 오븐에서 꺼낸다. 생선은 황금색이고 바삭거린다. “엄마가 하신 것보다 나은데!” 세러는 생각한다.
“Wow! You are a great chef!” says Joe.

“You are right. Now, let’s eat.”

“우와! 누나는 대단한 요리사야!” 조가 말한다.
“맞아. 이제 먹자.”

But when they try to cut the fish, they realize

something is wrong. The fish is still frozen inside!

“It needs a bit more time,” Sarah says as she puts the

fish back in the oven.

그렇지만 생선을 자르려고 했을 때 아이들은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생선은 아직도 속이 얼어 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세러는 생선을 도로 오븐에 넣으면서 말한다.

Fifteen minutes later, she smells something burning.

When she takes the fish out, it looks like black coal.

15분 후, 세러는 무언가가 타는 냄새를 맡는다. 생선을 꺼내 보니 검은 숯처럼 보인다.
Sarah says, “Sorry, Joe. It looks like we will have to

eat instant noodles for lunch today.”
세러는 말한다. “미안해 조. 우리는 오늘 점심으로 라면을 먹어야 할 것 같아.”

30. Using Your Words
말을 사용하기
We all get mad. Sometimes, we can even get very mad.

Did you ever get so mad that you thought you were going

to scream?

우리는 모두 화가 난다. 가끔 우리는 무척 화가 날 수도 있다. 여러분은 너무 화가 나서 비명을 지를 것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Sometimes, I can get very angry at someone. It might be my little sister or my older brother, or even my dog or cat! 
가끔 나는 어떤 사람에게 무척 화가 날 수 있다. 그 대상은 내 여동생이나 오빠일 수도 있고, 아니며 심지어 내 개나 고양이일 수도 있다! 
Once, I got really mad and broke a window in the house. This was a terrible thing to do.

한 번은, 정말 화가 나서 창문을 깨고 말았다. 이것은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었다.
My mom sat me down and talked to me. My dad told me that I had to use the money I got for my birthday to pay for a new window.
엄마가 나를 앉히고 이야기를 하셨다. 아빠는 내가 생일에 받은 돈으로 새 창문을 살 돈을 내야 한다고 하셨다.

They explained that using words is always better than hitting or throwing. It’s much better to use words to tell someone that you are angry. When you do bad things out of anger, you will always regret them.

부모님은 내게 말을 사용하는 것이 때리거나 던지는 것보다 늘 더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누군가에게 내가 화가 났다고 알려 주려면 말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 여러분이 화가 나서 나쁜 일들을 한다면 여러분은 늘 그것을 후회할 것이다.
I will always remember what my parents told me that

day. They taught me that breaking things in anger is

never the right way to solve a problem.
나는 우리 부모님이 그 날 말씀해 주신 것을 늘 기억한다. 부모님은 내게 화가 나서 물건을 깨뜨리는 것은 절대로 문제를 푸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다.
31. City of Lights

빛의 도시
About 4,000 years ago there was a tribe. The tribe lived

in a valley by a wide river.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쯤에 한 부족이 있었다. 그 부족은 넓은 강가에 있는 계곡에 살았다.
The river was surrounded by beautiful trees and

flowers. It was warm in the summer and not too cold in

the winter.
강은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로 에워싸여 있었다. 여름에는 따뜻했고 겨울에는 너무 춥지 않았다.

For thousands of years, people

have lived in this place.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이곳에서 살아 왔다.
Now, there is a big city on that spot. It’s famous for a tower called

the Eiffel Tower. People who live there speak French.
이제, 그 지역에는 커다란 도시가 있다. 그곳은 에펠 타워라는 탑으로 유명하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프랑스어를 말한다.
People from all of the world come to see the beautiful Seine River, the

wonderful buildings, and art.

전 세계 사람들이 아름다운 센 강과 멋진 건물들과 예술을 보러 온다.
The name of the tribe was the Parisii.
그 부족의 이름은 파리지이였다.
Today we call it Paris, ‘The City

of Lights’.
오늘날 우리는 그곳을 ‘빛의 도시’ 파리라고 부른다. 

